
어명소 2차관, 군산항 5·6부두 사료창고 물류상황 점검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6일(토) 오후 4시 30분부터  

전북 군산항 5 6부두 소재 사료창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료 운송

차량의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

논의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“사료는 우리 경제의 기초인 농업에 필수

불가결한 품목으로, 사료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전국의 축산

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

미칠 것”이라면서,

ㅇ “이미 정부가 컨테이너와 BCT에 대한 일몰제 기한 3년 연장을

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,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

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”고 밝혔다.

□ 이어서 어 차관은 “사료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

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”고 당부하면서,

ㅇ “정부는 비상수송대책 등 가용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물류수송 

차질을 최소화하고, 화물연대가 출하방해, 운송 저지 등 방해

행위를 시도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하게 

대응할 것”이라고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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